
한국조직학회보(제12권 제4호): 65~94 논문투고일: 2016.01.04
논문심사일: 2016.01.09
게재확정일: 2016.01.25

연구논문

체면행동이 경력만족,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류 은 영***
류 은 숙***

1)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Ⅲ. 연구 모형 및 연구 방법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 요 약 >

본 연구는 11개 기업(n= 278명)의 체면행동이 직무만족, 경력만족에 미치는 일반적

인 영향에 더하여 자기효능감의 매개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을 분석하

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PLS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수

행하였다. 이에 추가적으로 매개변수(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매개회귀분석과 소

벨테스트((Sobel-test)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면행동은 자기효능감에 정(+) 혹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체면행동은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에 대하여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

원들의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면행동에 대한 이해와 고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체면행동이 경력만족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체면행동의 연구에 기여함으로써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체면행동, 직무만족, 경력만족, 자기효능감, PLS구조방정식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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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교사상이 짙은 한국인들은 ‘체’ 또는 ‘척’을 중시하는 민족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체면은 한국인의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화심리변수로 작용

된다(Gurung, 2006). 그러므로 조직 내 체면에 대한 연구는 큰 의미를 지닌다. 

이를 반영하듯 심리학, 사회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체면에 관한 문제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면서 최근 경

영학을 비롯한 행정학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박오수 외, 2008; 이경

근, 2014; 임효창 외, 2006). 

모든 사회구조 내 사람들은 호의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바램을 지

니며, 특히 동양권 국가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동기는 체면으로 개념화되어져 왔다

(Zhang et al., 2010). 이에 동･서양에 따른 체면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서양적 시

각의 체면은 “특정 기간 동안 어느 한 사람이 취해 온 것으로 타인들이 추정하는 일정

한 선상에서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자신을 위해 주장하는 긍정적인 사회가

치”(Goffmam, 1995)로 정의되며, 능력 및 자율성과 같은 개인의 내재적인 긍정적 속성

을 나타내고자 한다(Kim & Nam, 1998). 반면 동양적 시각의 체면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최상진, 김기범, 2000)로 개념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재적 속성에 따른 영향을 나타내려하는 성격을 지닌다(Kim & Nam, 1998).

즉 동양권 문화인 한국사회는 집단 중심적이고 관계중심적인 문화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중요시하고  타인의 시선에 반응을 보이는 체면행동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권위주의문화에서는 상하관계와 자신의 권위 및 신분을 중

요하게 생각하고 그에 적합한 품위와 위신을 지키고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권위주의문화가 강한 공조직에서 체면행동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Hofstede, 1991; 김호정, 2011). 

이처럼 체면행동은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하고 한국의 조직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지만, 체면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성과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들(주관적 평가, 조직성과)을 주로 다루고 있

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 영향관계에서 자신감 및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적 심리

자본을 앞세워 조절 및 매개변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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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조직구성원들의 변화관리의 측면에서 체면행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긍정심리자본으로서 자기효능감이 조직구성원의 변화

관리에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

다. 첫째 체면행동(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지향)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한다. 둘째, 체면행동(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지향)이 경력만족 및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한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경력만족 및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한다. 넷째, 체면행동과 경력만족 및 직

무만족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한다. 실증분석은 SPSS WIN 

20.0,  Smart PLS 2.0을 활용하여 통계적 유의성과 인과적 구조를 파악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1. 개념의 이해

1) 체면

체면의 개념은 2000년 전 중국에서 비롯되었으나(Hu, 1994), 이론적 논의는 

Goffman(1955)이 시초라 할 수 있다. 그는 체면을 ‘승인된 사회적 속성으로 기술된 자

아의 이미지’로 정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양문화권 체면을 연구한 Ho(1976)는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요구하는 존중’으로 위신･명예 등과 구별되며, 사회･문화적인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속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지위에 합당한 행동을 하거나, 일반적

인 행동이 사회적 기준에 맞는지의 유무에 따라 필수적 가치인 체면이 결정된다고 주

장하였다(조용현, 이경근, 2010). 

나아가, 유교적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사회의 체면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사회 심리적 현상이다.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로 

정의되며(최상진, 김기범, 2000), ‘사회적 얼굴’ 또는 ‘사회적 자존심’으로 불리기도 한

다(최상진, 최인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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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체면은 동･서양 문화권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며, 특

히 유교문화권 인간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상희, 이형룡, 2012).

체면연구와 관련해 선행연구들은 크게 체면행동과 체면민감성으로 분류하여 연구

가 진행되었다. 이석재, 최상진(2001)은 “체면지향행동의 이원구조모델 검증” 연구에

서 개인이 체면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에 내재하는 심리과정을 

모델화 하였다. 이 모델은 체면지향행동이 지위와 신분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

가 있음을 보이려고 하는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인격, 능력 및 권위가 경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설정하였다. 

이같이 체면의 특성은 도덕성, 능력의 성숙과 고양을 지향하는 자기완성욕구와 타

인으로부터 승인과 인정을 받으려는 사회적 성취욕구라는 두 측면에 기초하고 있다

(McCracken, 1986). 체면의식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이에 따르는 불안을 느낄 때 

더욱 증가하게 된다(이상희, 이형룡, 2013). 이는 한국 사람들이 체면에 민감하고 있음

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체면 민감도는 ‘체면민감성’이라는 학술적 용어로 사용되며, 사회생활 내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인격 또는 도덕성을 포함하여 자신의 능력에 관한 타인의 인정

과 승인, 사회적 불안을 느끼는 정도라 할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2000). 

이처럼 조직연구에서 다루는 체면은 크게 체면행동과 체면민감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체면행동의 구성요인은 Ho(1976)가 제시한 체면세움과 체면손상이라는 

맥락의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박오수 외, 2008; 이경근, 2014; 정은선 외, 2013; 조용

현, 이경근, 2010; 황보나, 2014). 

이원적 체면행위(체면지향행동)로 구분한 이석재, 최상진(2001)의 연구들(김주현, 

2011; 류은숙, 2014; 서병우, 2012) 또한 다수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체면민감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최상진, 최인재, 김기범

(1999)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김희수, 2013; 신기범 외, 2015; 오서경, 윤혜현, 

2014; 이상희, 이형룡, 2013; 이상희, 임영대, 2014; 조성진 외, 2015).

이상 체면연구를 정리하면, 행위자의 초점에 따라 체면행동과 체면민감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체면행동은 자아방어기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허세와 같이 누구를 대상

으로 체면을 지켜주고, 세워주는지에 따라 구성(체면세움행동･체면손상행동 또는 구

성적 체면행동･방어적 체면행동)된다. 반면 체면민감성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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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평가받거나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정도로 사회

적 불안과 관계가 있으며(이충원, 김효창, 2006), 연구자들마다 달리 구분(타인의식･사

회격식･창피의식･자괴의식)되어 다루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체면행동을 체면(지향/세움 등)행동, 체면민감성을 모두 포함한 포

괄적인 개념으로 두어 하나의 변인으로 설정한 후, 이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체면의 구성요인

구분 연구자 구성요인 영향 변인

체면
행동

박오수 외
(2008)

체면세움행동
- 능력체면행위, 인격체면행위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조용현, 이경근
(2010)

체면세움행동
- 능력체면세움, 도덕성체면세움

자기효능감, 직무몰입, 직무노력

김주현
(2011)

체면지향행동
- 구성적 체면지향, 방어적 체면지향

리더 갈등관리스타일, 직무만족

서병우
(2012)

체면세움행동
- 능력존중, 인격존중, 감성지원

자기효능감, 직무성과

정은선 외
(2013)

체면세움행동 - 능력요인, 인격요인
체면손상행동 - 능력요인, 인격요인

교사효능감, 의사소통

류은숙
(2014)

체면지향행동
- 구성적 체면행동, 방어적 체면행동

경력성공

황보나
(2014)

체면손상행동
- 능력체면세움, 인격체면세움

자아존중감, 직무태도

체면
민감성

김민주
(2011)

- 사회격식, 창피의식, 자괴의식
자아존중감, 직무만족, 
경력몰입, 이직의도

김희수
(2013)

- 사회격식, 창피의식, 자괴의식 친사회적 서비스행동, 신경증

이상희, 이형룡
(2013)

- 타인의식, 형식의식, 창피의식 자아존중감, 직무만족

이상희, 임영대
(2014)

- 타인의식, 형식의식, 창피의식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오서경, 윤혜현
(2014)

- 타인의식, 사회격식, 창피의식 직무열의, 직무소진, 이직의도

신기범
(2015)

- 사회격식, 타인의식, 자괴의식 조직시민행동

신기범 외
(2015)

- 타인의식, 사회격식, 자괴의식 조직문화

조성진 외
(2015)

- 타인의식, 사회격식, 창피의식 직무열의, 직무소진

2) 자기효능감

조직성과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신감 및 자기효능

감을 주로 다루었다. 이는 직장인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는 심리적 요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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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과도 달라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는 자기효

능감은 Bandura(1977)의 사회인지이론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규명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선택과 지속에 영향을 미

치며,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여 성취수준을 높이려는 성취수준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Bandura, 1997).

한편 Gardner와 Pierce(1998)는 자기효능감을 자신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동기

적 신념으로 접근하였으며, 다른 과제와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에 대한 신념으로, 성공적 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 및 정서적 상

태와 같은 네 가지 근원으로부터 형성되며, 행동의 선택, 수행,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Bandura, 1997; 소동윤 외, 2013; 양혜련, 2015). 

이를 뒷받침하듯 실증연구들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성과에 대한 강력한 하나의 

예측변수임을 증명해왔다(Idres et al., 2015; Liu et al., 2005; Low & Guo, 2015; 

Seyhan, 2015; Todd et al., 2004; 정혜욱, 이옥형, 2011; 한금선 외, 2011). 

이에 본 연구는 자신의 성과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기효능감을 선행변인

으로 두어 변인 간 관계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3) 경력만족 및 직무만족

경력성공은 일반적으로 “일과 관련된 경험의 결과로 한 개인이 축적한 긍정적인 심

리적 성취 또는 일과 관련된 산출물”로 정의된다(Heslin, 2005; Ng et al., 2005). 즉, 일생

의 어느 시점에 한 개인이 이룩한 일과 관련된 성취로 볼 수 있다(Arthur et al., 2005). 

이들 정의에 따르면 경력 성공은 연봉,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이 측정가능한 객관적 

지표와 경력과 관련해 본인에 의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주관적 지표로 구분된다(Abele 

et al, 2011; Dries, et al., 2008). 

초기 연구는 객관적 지표를 주로 다루었지만(Ng et al., 2005), 1990년대 이후 높은 

급여와 승진이 반드시 성공적인 삶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관적 

지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Nab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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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최근 연구동향은 객관적 지표보단 주관적 지표를 다룬 경력성공에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며 

대표적 변인이라 할 수 있는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경력만족은 개인이 경험한 경력에 대한 전반적인 성공여부, 경력목표 달성 

정도, 임금, 승진 등의 만족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과 능력에 대한 태도로 요약할 수 

있다(Heslin, 2005). 즉, 직업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 또는 조직이 기대하는 경력역할과,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몰입한 결과에서 오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만족을 일컫는다(왕

설 외, 2011; 유은혜, 김명옥, 2015). 

다음으로 직무만족은 다양한 유형의 조직, 직무의 다양성,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지

각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곤란하며(홍승희, 김구, 2014), 학

자들의 연구방향과 목적에 따라 개념과 정의를 달리했다. 

혹자는 개인이 직무나 직무상 경험에 대한 평가에 의해 생기는 유쾌하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Locke, 1976; 정교태, 장수덕, 2012), 또는, 존재의 가치 및 사

회적 유대관계로 정의했다(이득기, 1994). 더불어, 개인의 태도와 가치, 신념 및 욕구 

등에 따라 조직구성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갖게 되는 감정적 태도로 정의하기도 했다

(이종호 외, 2011). 이들처럼 연구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 직무만족의 정의를 달리하지

만, 공통적으로 직무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직무만족이라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직무만족은 1930년대부터 사회학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조직연구에 있

어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윤호연, 2014).

2. 개념간의 인과적 논의 및 가설

1) 체면행동과 변인 간 인과적 논의

유교 문화권인 한국인의 다양한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함에 있어 체면은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변인 간 인과적 논의를 위해 국내 연구들을 중점으로 살펴보았

고, 체면행동과 자기효능감, 개인의 성과지표 간 서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

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서윤(2010)은 긴장해소와 자신감을 매개변인으로 두어 

분석한 결과, 사회격식성은 긴장해소 및 자신감 모두 정(+)의 영향을, 자신감 및 긴장

해소는 직무만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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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연구를 보인 오서경 외(2014)도 사회격식성이 종사자의 직무열의와 

고객지향성을 높이는 변인임을 밝혔다. 이는 예절을 중시하고 격식을 중시하는 종사

자일수록 자신의 업무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직무태도를 취하며, 고객지향성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반면 김민주(2011)는 창피의식성, 자괴의식성이 경력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

며, 조절 변인인 직무만족과 자존감도 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상희, 이형룡(2013)의 연구에서도 체면민감성(타인의식성, 창피의식성)이 직무

만족에 부(-)의 영향을 보였으며,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타인의식성과 직

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종사자가 아무리 자신감

과 자부심을 지니더라도 체면을 잃게 되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업무에 부

정적 영향을 끼침을 의미한다. 

한편 조용현, 이경근(2010)은 부하의 체면을 세워주는 상사의 행동(능력체면, 도덕

성 체면)이 부하의 직무수행태도(직무몰입, 직무노력)에 긍정적 작용을 일으켰으며,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성도 입증하였다. 특히 체면세움행동과 직무몰입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고, 직무노력과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서병우(2012)는 선배직원지원(능력존중, 인격존중, 감정지원)과 인턴사원의 자아

효능감의 관계성을 밝힌 결과, 선배직원이 인턴사원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인턴사원

의 자아효능감이 높아져 일의 능률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황보나(2014)는 상사의 체면세움행동(능력체면, 인격체면)이 직무몰입엔 정

(+)의 영향을, 이직의도엔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는 다른 직업군과 달리 비서직은 업무의 특성상 상사와의 교류

가 빈번하기에 개인의 자존감 보단, 상사의 (능력, 인격)체면세워주기 행동이 직무태도

(직무몰입, 이직의도)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정은선 외

(2013)의 연구에선 체면세움행동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체면손상행동은 부

정적 영향을 미쳐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이처럼 체면행동은 자신의 성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연구

자들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직장남성들의 입장에서 지각하는 주요 하위

요인이 무엇인지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상, 개념간의 인과적 관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으며, 체면행동과 관련한 조직

연구에선 조직성과, 직무태도가 결과변수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등이 매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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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면행동과 개인의 성과와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을 두어 이들 관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표 2 > 체면행동, 자기효능감, 경력만족 및 직무만족과의 인과적 관계

연구자 분석대상 영향관계 연구결과 방법론  

이서윤
(2010)

국내 회사원 
972부

체면민감성
자신감

긴장해소
경력성공

사회격식성→자신감 정(+)의영향
사회격식성→긴장해소 정(+)의영향
자신감→직무만족 정(+)의영향
긴장해소→직무/경력만족 정(+)의영향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조용현
이경근
(2010)

남부지역 
대학교육기관 
종사자 210명

체면세움행동
자기효능감
직무태도

(상사)체면세움행동(능력/도덕성체면)→(부하)자기효
능감 정(+)의영향
자아효능감→직무태도 정(+)의영향
: 자기효능감-체면세움행동-직무몰입
=>체면세움행동 부분매개
: 체면세움행동-자기효능감-직무노력
=>자기효능감 완전매개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

김민주
(2011)

서울소재, 
외식산업

종사자 297명

체면민감성
직무몰입

자아존중감
직무만족

창피의식성→직무몰입 부(-)의 영향
자괴의식성→직무몰입 부(-)의 영향
: 창피/자괴의식성-직무몰입
=>직무만족 조절 
: 자괴의식성-경력몰입=>자존감 조절

회귀분석
위계회귀분석

서병우
(2012)

서울소재 
패밀리레스토랑 
인턴사원 87명

체면세움행동
자기효능감
직무성과

선배직원지원(능력존중/인격존중/감성지원)→(인턴)
자기효능감 정(+)의 영향
자아효능감→직무성과 정(+)의 영향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

김희수
(2013)

아시아나/대한
항공사 객실

승무원 481명

체면민감성
친사회적서비스행동

신경증

: 창피의식성-역할 내 친사회적 서비스행동 
=> 신경증 조절효과 
: 사회격식성-역할 외 친사회적 서비스행동 
=> 신경증 조절효과 

위계회귀분석

이상희
이형룡
(2013)

서울시 특1급 
호텔종사자 

386명

체면민감성
자아존중감
직무만족

타인의식성→자아존중감 부(-)의 영향
창피의식성→자아존중감 부(-)의 영향
타인의식성→직무만족 부(-)의 영향
자아존중감→직무만족 정(+)의 영향
: 타인의식-자아존중감-직무만족
=>자아존중감 부(-)의 부분매개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Sobel test

정은선
양성관
정바울
(2013)

서울소재
22개 초등학교

교사 579명 

체면행동
자기효능감

(교장)체면세움행동→(교사)자기효능감 정(+)의영향
(교장)체면손상행동→(교사)자기효능감 부(-)의영향
: 체면세움-자기효능감-의사소통수준
=>자기효능감 부분매개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Sobel test

오서경
강나윤
윤혜현
(2014)

서울수도권소재
레스토랑 종사자 

285명

체면민감성
직무열의

고객지향성

사회격식성→직무열의 정(+)의 영향
사회격식성→고객지향성 정(+)의 영향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황보나
(2014)

현직 비서 
104명

(능력/인격)
체면세움행동
자아존중감
직무태도

(상사의)능력/인격체면세움
→(비서)직무몰입 정(+)의 영향
→(비서)이직의도 부(-)의 영향
(상사의)능력/인격체면세움
→(비서)자존감 정(+)의영향
: 체면세움행동-자존감-직무태도
=>자존감은 변인 간 매개역할 못함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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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효능감과 경력만족 및 직무만족 간 인과적 논의

자기효능감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희진, 배정이(2014), Sayhan(2015)는 업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부(-)의 관계

를, 자기효능감과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Idrus et al.(2015)의 연구

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직무소진은 하락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Low and Guo(2015)는 희망은 직무만족을 높이며, 직무스트레스

는 낮추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을 높여 조직몰입을 상승시키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Mcleod(2015)도 교사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직무만족도 낮았지만, 교사효능

감이 높은 집단은 직무만족도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성과의 하부요인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경력만족과도 유

사했다. 그 예로, 긍정심리자본과 주관적 경력성공과의 관계성을 입증한 김정현(2015)

은 긍정심리자본의 모든 요인(희망, 복원력, 자기효능감, 낙관성)이 주관적 성과의 모

든 요인(경력만족,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고, 이재현, 오장용(2013)은 자기

효능감이 경력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한편 유재화(2013)의 연구에선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경력만족 및 직무만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보였지만, 매개효과 검증에선 직무만족에만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Liu et al.(2015)는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을 지닌 자존감과 경력만족과

의 관계성을 입증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이처럼 주관적 성과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효능감과 관계성을 입증한 선행연구들은 직무만족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연구자들

마다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의 하부요인으로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을 두어 변

인 간 관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조직

성과에 긍정적 매개/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

기효능감과 체면행동, 조직성과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 개념간의 인과적 관계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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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기효능감, 경력만족 및 직무만족의 인과적 관계

연구자 분석대상 영향관계 연구결과 방법론  

유재화
(2013)

(경력 3년이상)
대기업 종사자 

536명

(일반적)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경력만족

(일반적)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인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절효능감 모두
→직무만족/경력만족 정(+)의 영향
: 정서지능-자기효능감-직무만족
=>(일반적)자기효능감 완전매개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
Soble test

이재현
오장용
(2013)

호남지역 
사회복지사 787명

자기효능감
경력만족

자기효능감→경력만족 정(+)의 영향 다층모형분석

김희진
배정이
(2014)

부산, 경남소재 
종합병원정신과 
간호사 142명 

업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업무스트레스→직무만족 부(-)의 영향
자기효능감→직무만족 정(+)의 영향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김정현
(2015)

직장인 337명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경력만족

자기효능감→직무만족 정(+)의 영향
자기효능감→경력만족 정(+)의 영향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Idrus et 
al. (2015)

인도네시아
누스틍가바랏주

 관광가이드 
563명

자기효능감
업무소진
직무만족
개인성과

자기효능감→직무만족 정(+)의 영향
자기효능감→개인성과 정(+)의 영향
업무소진→직무만족 부(-)의 영향
업무소진→개인성과 부(-)의 영향

회귀분석

Liu et al. 
(2015)

중국, 남성 간호사 
405명

조직지원
자존감

경력만족

자존감→경력만족 정(+)의 영향
: 조직지원→자존감→경력만족 
=> 자존감이 정(+)의 간접영향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

Low 
& 

Guo
(2015)

타이완 교도관 
133명

긍정심리자본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자기효능감→직무만족 정(+)의 영향
자기효능감-직무만족-직무몰입
=>직무만족, 부분매개
희망→직무만족 정(+)의 영향
희망→직무스트레스 부(-)의 영향

매개회귀분석

Mcleod
(2015)

미국, 고등학교
특수교육교사 

교사효능감
직무만족

교사효능감→직무만족 정(+)의영향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Seyhan
(2015)

터키, 고등학교 
화학교사 52명

업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업무스트레스→직무만족 부(-)의영향
자기효능감→직무만족 정(+)의영향

회귀분석

본 연구는 최근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관리행동을 시도하고 있는 직장남

성들을 대상으로 체면행동, 자기효능감, 조직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체면행동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체면민감성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체면지향성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체면행동이 경력만족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체면민감성이 경력만족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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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2.2 체면지향성이 경력만족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체면행동과 경력만족 및 직무만족간의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화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였

다. 연구모델에서는 체면행동과 경력만족,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중간 과정을 설명해주는 매개변수로서 포함되었

다. 

<그림 1>은 모두 4개의 구성개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분석의 틀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직무만족과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1개 기업(호텔/서비

스, 의료, 패션, 금융 등)을 대상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직접방문 등을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 중 설문지에 대한 조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방문

을 통해 설문응답자들에게 설문에 대한 설명 및 조사목적을 밝혔다. 설문지는 총 300

부를 회수하였으며, 최종분석에는 278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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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0.0 window 프로그램과 Smart pls 2.0을 이용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확인적 요인분석(EFA/CFA), 신뢰도분석, 구조방정식모형(p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1)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로서 체면행동(타

인의식, 사회격식, 체면지향), 자기효능감,  경력만족, 직무만족 등이 주요 구성변인들

이다.

우선 체면행동으로 타인의식은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를 염

려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민감한 편이다.” 등 4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사회격식은 “나는  사석에서도 교양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남

들과 대화할 때 말을 실수할까봐 조심하는 편이다.”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체면지

향은 “나는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책임을 지는 편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인다.”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은 “ 나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력만족은 “나는 직장 경력을 경제적인 측면

에서 볼 때 만족한다.”, “나는  직장 경력을 승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만족한다.” 등 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무만족은 “현재 내가 맡은 직무는 내 적성에  적합하다.” “현

재 내가 맡은 업무 내용과 업무량에 만족한다.”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끝으로, 인

구 통계학적 특성(연령, 학력, 근무지역, 직장규모, 직급, 직위, 소득)에 따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20대 44명(15.7%),  30

1) PLS 구조방정식모형은 1977년에 Herman Wood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SEM의 대안적 모델이

다. 이는 추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차를 최소화(측정변수들의 측정오차와 잠재변수간의 예

측오차를 최소화)하여 추정계수의 예측력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주성분에 기반

(principal component estimation)을 둔 추정모형이다(Esposito Vinzi, V., chin, W.W., 

zHensler, J. &Wang, 2010: 3). 

이와 더불어, 관측치별 잠재변수의 값(잠재변수간의 상관행렬을 보고함)을 구할 수 있으며, 

반영지표뿐만 아니라 형성지표를 사용한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Wetzels, M., Odekerken-Shchroder, G., & 

van Oppen, C., 2009:177-195; 구동모, 2013: 305-356; 류은영, 2014: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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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181명(64.4%), 40대 52명(18.5%), 50대 이상 4명(1.5%)이었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26명(9.3%), 전문대 졸업 44명(15.7%), 대학 졸업 152명(54.1%), 대학원 재학이상 59명

(21.0%)으로 나타났다. 직종은 사무직 52명(18.5%), 영업 및 서비스직 97명(29.9%), 전

문직 112명(39.9%), 공무원 20명(7.1%)이었다. 직위는 사원/주임급이 158명(44.1%), 계

장/대리급 66명(23.5%), 과장급이 23명(8.2%), 차장/부장급 27명(9.6%), 임원급(상무/

이사 이상) 7명(2.5%)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이 44명(15.7%), 1년 이상 

5년 미만 89명 (31.6%), 5년 이상 10년 미만이 92명(32.7%), 10년 이상이 78명 (27.8%)

으로 나타났다.

Ⅳ. 실증분석

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측정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병행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자기효능감 1번 문항과 2번 문항 2개 문항을, 

경력만족 3번 문항 1개 문항이 기준치인 요인적재치 .50이하로 제시되어 이를 제거하

고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두 요인적재치 .50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하였다(Hair et al., 2006). 

또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로바흐 알파값을 활용하였는데, 체면행동(타인의

식, 사회격식, 체면지향), 자기효능감, 경력만족, 직무만족 등 6개의 구성개념 모두 .60

이상으로 제시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였다(Hair et al., 2006). <표 4>는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성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구성개념항목 1 2 3 4 5 6
크로바흐
알파값

자기효능감5 .805 .031 .037 .204 .141 .114

.875
자기효능감6 .778 .099 .074 .146 -.011 .124

자기효능감3 .759 -.010 .093 .154 .288 .096

자기효능감4 .756 -.024 .129 .164 .112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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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관계를 확인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개념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집중타당

도(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의 측정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최이규, 2007). 

수렴타당도는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d 

Variance Extracted: AVE)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복합신뢰도는 측정변수의 내적일

관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0.7이 평가기준이다. 다음으로 평균분산추출값은 구성개념

에 대하여 측정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말하며 0.5가 평가기준이다(Hair 

et al., 2006). <표 5>를 보면 복합신뢰도는 모두 평가기준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분산추출값도 모두 평가기준치인 0.5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성개념들

의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한편, 판별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이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계수보다 

자기효능감7 .732 .099 .191 .127 .081 .071

타인의식3 .014 .880 .051 .103 .165 .049

.866
타인의식2 .099 .839 .109 .067 .199 .050

타인의식4 -.008 .785 -.008 .124 .118 .051

타인의식1 .088 .747 .139 .049 .179 .194

경력만족4 .039 .044 .808 .165 .115 .057

.857
경력만족5 .025 .154 .780 .174 .032 .047

경력만족1 .235 .045 .775 .240 .116 .040

경력만족2 .300 .052 .755 .291 .123 .055

직무만족12 .251 .096 .249 .780 .080 .149

.874
직무만족11 .127 .150 .246 .775 -.026 .116

직무만족13 .261 .143 .227 .741 .054 .153

직무만족10 .254 .040 .210 .728 .173 .089

사회격식7 .217 .123 .042 .080 .814 .124

.811
사회격식8 .082 .184 .031 .134 .735 .116

사회격식6 .218 .182 .117 -.003 .732 .189

사회격식5 .024 .343 .248 .022 .650 .095

체면지향14 -.023 .061 .056 .150 .087 .776

.740
체면지향15 .058 .121 .075 .130 .126 .721

체면지향13 .303 .038 .071 .021 .171 .673

체면지향16 .254 .093 -.030 .097 .097 .645

아이겐값 1.802 1.908 1.494 1.626 1.402 1.554

분산율 13.856 14.672 11.489 12.500 10.779 1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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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가를 검증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표 5>를 보면 본 연

구의 구성개념인 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지향, 자기효능감, 경력만족, 직무만족 모두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이 구성개념들간 상관계수들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판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및 
설문문항

요인
적재치

복합신뢰도
(CR)

평균분산
추출값
(AVE)

변수 및 
설문문항

요인
적재치

복합신뢰도
(CR)

평균분산
추출값
(AVE)

타인의식

x1 .843

.909 .715 경력만족

x1 .825

.903 .702
x2 .894 x2 .809

x3 .885 x3 .902

x4 .754 x4 .874

사회격식

x1 .766

.877 .643 직무만족

x1 .823

.914 .728
x2 .829 x2 .796

x3 .855 x3 .902

x4 753 x4 .874

체면지향

x1 .796

.835 .560

구성개념 신뢰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표준 적재량 측정지표의 오차합 
표준 적재량

평균분산추출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표준 적재량측정지표의 오차합 
표준 적재량

x2 .724

x3 .735

x4 .738

자기
효능감

x1 .830

.909 .667

x2 .824

x3 .852

x4 .796

x4 .781

주) p***<0.01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구성개념들의 기술통계적 특성과 

구성개념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구성개념들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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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성개념 평균
표준
편차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1 2 3 4 5 6

경력만족 3.30 0.71 1.00 　 　 　 　 　

사회격식 3.55 0.62 0.31 *** 1.00 　 　 　 　

자기효능감 3.84 0.60 0.40 *** 0.37 *** 1.00 　 　 　

직무만족 3.54 0.70 0.55 *** 0.29 *** 0.48 *** 1.00 　 　

체면지향 3.69 0.56 0.23 *** 0.37 *** 0.40 *** 0.33 *** 1.00 　

타인의식 3.26 0.75 0.24 *** 0.47 *** 0.18 *** 0.28 *** 0.26 *** 1.00 

주)  p***<0.01

3. 가설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가지 방식을 병행하였다. 우선 smart pls 

2.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분석를 실시하였으며 SPSS 20.0를 사용하여 매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구조방정식모델분석결과를 활용한 가설검증

본 연구는 체면행동, 자기효능감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체면행동의 요인인 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지향 체면행동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

다. 아울러, 매개변수로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인 조직효과성의 경우 2개요인(경력만

족, 직무만족)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는 체면행동, 자기효능감, 조직효과성을 포함한 구조모형으로, 응답자 전

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7>과 같다. 모형 1(체면행동이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은 f2가 0.275 GOF가 0.379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모형 2는 체면행동, 자기효능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 모형으로 f2가 0.249, GOF가 

0.374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체면행동,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 모형으로 f2가 0.396, GOF가 0.455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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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모형적합도 

적합도
기준

표기 f2 GOF

공식 f2 = R2/(1-R2)
AVE × R2 , 

SQRT( AVE × R2)

평가기준 

R2 효과크기 f2 별 적합도 크기

small medium large small medium large

0.02 0.13 0.26
more than

0.01 
more than

0.25 
more than

0.36 

모형 1a 0.275 0.379

모형 2b 0.249 0.374

모형 3b 0.396 0.455

a: 체면행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A→B)
b: 체면행동, 자기효능감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A, B→Ca) 

c: 체면행동,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A, B→Cb) 

<그림 2>는 최적화된 모델로서 선택된 가설화된 모델을 통하여 산출된 경로계수들

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결과들은 <표 8>에 

제시되고 있다. 

<그림 2> 구조방정식 가설화된 모델에서의 경로계수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p***<0.01

<표 8>에 제시된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가설들을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설1은 체면행동(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지향)이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경로계수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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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식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0.028(p<.10)로 부(-)의 영향을, 사회격식과 체면지향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각각 0.264(p<.01), 0.308(p<.01)로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가설2는 체면행동(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지향)이 조직효과성(경력만족, 직무만

족)에 대한 결과이다. 체면행동(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지향)이 경력만족에 대한 경

로계수 0.106(p<.01), 0.209(p<.01), 0.121(p<.01)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이와 더불어, 체면행동(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지향)

이 직무만족에 대하여 경로계수가 0.154(p<.01), 0.126(p<.01), 0.245(p<.01)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가설3은 자기효능감이 조직효과성(경력만족, 직무성취)에 대하여 경로계수가 

0.323(p<.01), 0.393(p<.01)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채

택되었다. 

다음으로 가설4는 각각 '체면행동과 경력만족간의 관계', '체면행동과 직무만족간

의 관계'에 있어서의 조직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부분매개효과에 관한 것이었

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체면행동(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지향)은 경력만족(0.116, 

p<.01; 0.124, p<.01; 0.021, p<.05), 직무만족(0.165, p<.01; 0.022, p<.05; 0.124, p<.01)

에 대하여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체면행동은 조직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를 매개로 하여 경력만족(-0.010, p<.10; 0.086, p<.01; 0.100, 

p<.01) 직무만족(-0.011, p<.10; 0.104, p<.01; 0.121, p<.01)에 대하여 유의미한 간접효

과도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조직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이 '

체면행동과 경력만족간의 관계', 그리고 '체면행동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

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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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경로계수 가설채택

유무직접효과/총효과 간접효과

1

1-1 타인의식→자기효능감 -0.028** - 채택

채택1-2 사회격식→자기효능감 0.264*** - 채택

1-3 체면지향→자기효능감 0.308*** - 채택

2

2-1 타인의식→경력만족 0.106*** - 채택

채택

2-2 사회격식→경력만족 0.209*** - 채택

2-3 체면지향→경력만족 0.121*** - 채택

2-4 타인의식→직무만족 0.154*** - 채택

2-5 사회격식→직무만족 0.126*** - 채택

2-6 체면지향→직무만족 0.245*** - 채택

3
3-1 자기효능감→경력만족 0.323*** - 채택

채택
3-2 자기효능감→직무만족 0.393*** - 채택

4

4-1 타인의식→자기효능감→경력만족 0.116*** -0.010* 채택

채택

4-2 사회격식→자기효능감→경력만족 0.124*** 0.086*** 채택

4-3 체면지향→자기효능감→경력만족 0.021** 0.100*** 채택

4-4 타인의식→자기효능감→직무만족 0.165*** -0.011* 채택

4-5 사회격식→자기효능감→직무만족 0.022** 0.104*** 채택

4-6 체면지향→자기효능감→직무만족 0.124*** 0.121*** 채택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p*<0.1, p**<0.05, p***<0.01

<표 8>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한 가설검증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설1 ‘체면행동(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지향)이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 가설2 ‘체면행동(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지향)이 조

직효과성(경력만족,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 가설3은 ‘자기효능감이 조직효과

성(경력만족,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모두 유의한 정(+)혹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가설4는 '체면행동과 경력만족간의 관계', '

체면행동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조직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2) 매개회귀모델분석결과를 활용한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가설4는 각각 '체면행동과 경력만족간의 관계', '체면행동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조직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체면행동이 경력만족,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85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Cohen과 Cohen(1983), Baron과 Kenny 

(1986)가 주장한 아래 3단계 회귀식을 활용하였다. 이를 검증하는 3단계 회귀식의 방

법은 <표 9>와 같다. 

<표 9> Baron & Kenny(1986)의 3단계 회귀식

회귀식(X1→X2→Y) 조  건

① X2 = α1 + β1 ･ X1
회귀식 ①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β1
이 유의해야 한다.

② Y = α2 + β2 ･ X1
회귀식 ②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β2
가 유의해야 한다.

③ Y = α3 + β3 ･ X1
          + β4 ･X2

회귀식 ③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β4
가 유의해야 한다.

주) X1 = 독립변수,  X2 = 잠정적 매개변수, Y = 종속변수, α = 상수, β= 회귀계수
자료: Baron and Kenny(1986); 류은영, 유민봉(2008: 162) 재구성.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하였던 매개효과 검증방법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

체면행동과 경력만족간의 관계', 그리고 '체면행동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

개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

고 있다. 1단계는 독립변수인 체면행동과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간에 유의한 영향관

계가 있어야 하고, 2단계는 독립변수인 체면행동과 종속변수인 경력만족간 그리고 독

립변수인 체면행동과 직무만족간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어야 하며, 3단계는 매개변

수인 자기효능감가 경력만족 및 직무만족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관계가 성립되어야 한

다. 

<표 10>은 가설4(4-1, 4-2, 4-3)와 관련한 매개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단

계인 독립변수의 매개변수에 대한 효과검증에서 체면행동(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

지향)은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β=.132, p<.01; β=.342, 

p<.01; β=.413, p<.01).  2단계인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검증에서 체면행동

(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지향)은 경력만족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β

=.220, p<.01; β=.346, p<.01; β=.168, p<.01). 3단계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회

귀분석한 결과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3단계의 β값)는 종속변수인 경력만족에 대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01 p<.01; β=.356, p<.01; β=.394, 

p<.01). 그리고 독립변수인 체면행동 역시 종속변수인 경력만족에 대해 여전히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67, p<.01; β=.226, p<.01; β=.116, p<.01). 



86  한국조직학회보 (제12권 제4호)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효능감가 체면행동과 경력만족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매개 역

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1>은 가설4(4-4, 4-5, 4-6)와 관련한 매개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단

계인 독립변수의 매개변수에 대한 효과검증에서 체면행동(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

지향)은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β=.132, p<.01; β=.342, 

p<.01; β=.413, p<.01).  2단계인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검증에서 체면행동

(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지향)은 직무만족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β

=.260, p<.01; β=.325, p<.01; β=.417, p<.01). 3단계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회

귀분석한 결과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3단계의 β값)는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대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20 p<.01; β=.504, p<.01; β=.481, 

p<.01). 그리고 독립변수인 체면행동 역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대해 여전히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1, p<.01; β=.152, p<.01; β=.218, p<.05).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효능감가 체면행동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매개 역

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설4(4-1, 4-2, 4-3, 4-4, 4-5, 4-6)는 채택되었다.

<표 10> 체면행동과 경력만족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구 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β값 R2값 F값 유의도

타인
의식

1단계 타인의식 자기효능감 .132*** .028 7.917 0.005

2단계 타인의식 경력만족 .220*** .054 15.822 0.000

3단계
타인의식

경력만족
.167***

.164 27.182 0.000
자기효능감 .401***

사회
격식

1단계 사회격식 자기효능감 .342*** .127 40.527 0.000

2단계 사회격식 경력만족 .346*** .091 27.983 0.000

3단계
사회격식

경력만족
.226*** 

.167 27.929 0.000
자기효능감 .356*** 

체면
지향

1단계 체면지향 자기효능감 .413*** .149 49.030 0.000

2단계 체면지향 경력만족 .168*** .048 13.977 0.000

3단계
체면지향

경력만족
.116*** 

.141 22.724 0.000
자기효능감 .394*** 

주)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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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체면행동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구 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β값 R2값 F값 유의도

타인
의식

1단계 타인의식 자기효능감 .132*** .028 7.917 0.005

2단계 타인의식 직무만족 .260*** .077 23.192 0.000

3단계
타인의식

직무만족
.191***

.261 50.567 0.000
자기효능감 .520***

사회
격식

1단계 사회격식 자기효능감 .342*** .127 40.527 0.000

2단계 사회격식 직무만족 .325*** .082 25.056 0.000

3단계
사회격식

직무만족
.152***

.242 44.435 0.000
자기효능감 .504***

체면
지향

1단계 체면지향 자기효능감 .413*** .149 49.030 0.000

2단계 체면지향 직무만족 .417*** .110 34.439 0.001

3단계
체면지향

직무만족
.218***

.252 46.825 0.000
자기효능감 .481***

주) p*<0.1, p**<0.05, p***<0.01

추가적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obel(1988)

이 제안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1988) 검증은 예측변수(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서 준거변수(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매개효과)의 크기가 유의한지

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분석결과 가설4와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이 체면행동(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지

향)과 경력만족 관계를 매개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Z=2.55, p<.01; 

Z=3.54, p<.01; Z=1.67, p<.10), 자기효능감이 체면행동(타인의식, 사회격식, 체면지향)

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간접효과 역시 유의하였다(Z=2.65, p<.05; Z=2.55, 

p<.01; Z=1.67, p<.10).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가설들의 검증결과를 종합해 보면 구조방정식모델분석결

과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모든 가설이 모두 채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사회과학분야에 걸쳐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의 요소인 자

기효능감의 실증적 검증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직생활에

서 개인의 체면행동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체면행동이 경력만족 및 직무만족에 미치



88  한국조직학회보 (제12권 제4호)

는 영향을 기본 연구모형으로 하여, 여기에 자기효능감을 추가하면서 이들 간의 구조

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면행동은 자기효능감에 정(+) 혹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타인의식을 많

이 할수록 자기효능감은 낮은 반면, 부하 혹은 상사의 체면을 세워주는 행동 등은 직

장남성들이 조직 내 정치활동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신적 안녕감이, 직

장인들의 자기가치 및 신념에 대해 확신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정은선 외, 2013; 조용현, 이경근, 2010; 서병우, 2012).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

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체면행동 중 사회격식과 체면지향이 자

기효능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적합한 조직 내 정치활동 유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체면행동은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에 대하여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체면행동이 직무에 대한 주요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체면행동이 경력만족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

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체면행동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기존의 연구(조용현, 이경근, 2010; 서병우, 2012)와 자기효능감이 경력만족과 직무만

족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연구(김희진, 배정이, 2014; 박은실 외, 2013; 조혜

은, 문일봉, 2014)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주요 연구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체면행동이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해서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고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

구들은 부족한 편이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다루었던 자기효능감를 포

함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체면행동과 경력만족 및 직무

만족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낸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하였던 관계들을 다룬 것으로 이론적으로 더욱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역시 기존의 체면행동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자

기효능감를 매개로 하지 않고도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있음

을 보여줌으로써 체면행동이 자기효능감 이외에도 직무스트레스 등과 같은 다른 경로

(부정적 요인)를 통한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서 태도변수인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을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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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업무 및 수행성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 등과 같은 다양한 조직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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